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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관, 도시민들

에게 어촌�어항�어장의 각종 체험

거리를 소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‘아름

다운 어촌 소개하기’전라남도지역 첫

행사가 지난 5월 19일에서 20일까지 1박

2일 동안 2007년 어촌체험마을혁신경진

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무안 송계마을에

서 실시되었다.

수도권 지역 도시민 82명이 참가하여

어촌마을과 주변 어촌�어항�어장에서 갯

벌생태체험, 정치망 조업관람, 수산물 시

식, 주민들과의 한마당 등 다양한 어촌 어

항 바다 체험을 즐겼으며 지역 문화체험

도 함께 진행되었다.

주요 일정을 보면 19일 정오 경 무안에

도착한 일행은 항공우주전시관, 화산백련

지 및 식물원 견학, 초의선사탄생문화제

참석 등 지역 문화체험을 즐겼다. 송계마

을로 이동한 뒤에는 저녁식사를 하고 낙

조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. 이후에는

조개구이 시식과 함께 캠프파이어 및 주

민들과의 한마당 잔치를 펼쳤다.

다음날 오전에는 인근 도리포어항에서

어선을 타고 마을 앞 어장에 나가, 이각망

(정치망의 일종) 조업 광경을 보고, 즉석에

서 잡은 고기를 회로 썰어 선상 시식을 하

였다. 이후 갯벌체험장으로 이동 조개잡

기와 낙지잡기 체험을 즐겼다.

한국어촌어항협회는 이날 행사의 관련

사진과 참가후기 등을 해양관광포털 바다

여행(www.seantour.com)에 게재, 일반

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어촌관광에 관심을

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.

아름다운어촌소개하기남도지역첫행사실시
5.19~5.20, 무안 송계마을

한국어촌어항협회

‘전어지(佃漁志)’발간

수산 고문헌 중에서 3대 어보의 하

나인 전어지(佃漁志)의 번역본이

발간되었다.

번역본 전어지는 수산계의 원로인 김

명년씨가 번역하였으며, 한국어촌어항

협회에서 편집 발간하여 전국 국공립도

서관 및 대학교도서관과 유관 기관단체

에 배포하였다.

서유구(徐有 , 11764~1845)가 만

년(1800년대 초)에 저술한 전어지는 우

해이어보(牛海異魚譜) 및 자산어보(玆山

魚譜)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어보로 알

려져 있다.

임원십육지의 일곱 번째 부문에 수록

된 전어지는 목축과 사냥, 고기잡이에

관한 내용들이 4권(권제37~권제40)으

로 나누어 서술되어 있다.

1권(제37)과 2권(제38)에는 牧養(목

양. 말 소 노루 양 돼지 개 고양이 닭 기

러기 물고기 꿀벌)에 관련된 것이고, 3권

(제39)에는 獵(익렵)과 漁釣(어조)에

관한 방법을 담고 있으며, 4권(제40)에

는 魚名攷(어명고. 江魚 海魚 雜纂)에 관

한 내용이다.

이번에 발간한 번역본에는 어류를 비

롯하여 패류, 게�새우류, 복족류 등 156

종에 대한 명칭, 방언, 형태, 습성과 각종

포획방법 등 수산에 관련된 내용의 번역

문이 원문과 함께 수록되었다.

김려(� , 1803)가 저술한 우해이어

보는 박원준(2004) 박사가, 정약전(丁若

銓, 1814)의 자산어보는 정문기(1977)

박사가 번역본을 발간하였다.


